목회자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편지

2002년 7월 1일 제124호

크고(Big), 위험하고(Hairy) 그리고 대담한(Audacious) 목표(Goals)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흥분과 열정의 도가니로 이끌었던 2002년 월드컵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돌이켜보면 히딩크 감독의 선수배양 능력이나 태극전사들이 보여준 투지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젊은이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로 묶게 한 촉매제였으며, 국민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들었고,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글썽거리게 하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투지 속에 크고(Big), 위험하고(Hairy), 그리고 대담한(Audacious) 목표(Goals)[1](이하 BHAGs)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태극전사를 이끈 히딩크 감독에게는 BHAGs들이 눈에 띄게 돋보였기에 그의 리더십은 모든 이에게 화제가 되었고 그의 리더십을 주제를 담은 출판물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히딩크의 리더십 중 BHAGs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 큰 목표(Big Goals)

히딩크, 그는 1년 6개월 간의 평가전에서 패배할 때마다 어김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월드컵이다." 패배할 때마다 언론들의 따가운 시선들은 그를 좌절의 코너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대영"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가전에서 큰 점수차이로 패배했다고 해서 좌절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드컵이라는 분명하고 큰 목표가 가슴을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큰 목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본 이들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의 변화된 모습은 큰 목표를 이루는 공동의 에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십시오. 큰 목표를 품으십시오. 큰 목표는 변화의 주체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2. 위험한 목표(Hairy Goals)

2001년 12월 1일 트루시에 일본대표팀 감독과의 대담에서 히딩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 강국들과 격차를 좁히려면 세계적 강호들과의 대결을 피해서는 안 된다. 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시밭길을 걷겠다."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현실 즉 위기의 현실을 그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세계 강호들과 정면대결을 하였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가시밭길을 피한다면 결국 순간의 고통은 피할지라도 진정한 승리의 기쁨은 누릴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닥친 현재의 위기는 무엇인가요? 그 위기의 정체를 파악해보셨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위기 속에서 위험한 목표를 발견하십시오. 

3. 대담한 목표(Audacious Goals)

그는 2002년 4월 9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16강 진출 가능성을 매일 1%씩 높여나갈 것이다. 6월 초 우리 팀의 모든 힘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축구 전문가들조차,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이태리, 포르투갈 같은 국가들에게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연 월드컵에서 1승이나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과 염려의 눈길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눈빛과 희망의 눈빛은 다릅니다. 절망의 눈빛은 대담한 목표를 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눈빛은 대담한 목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헌신 속에 자신을 던집니다.

BHAGs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헌신과 허브리스(오만에 가까운 자신감)입니다. 한국축구가 세계4강이라는 신화를 이룬 것은 BHAGs 그 자체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BHAGs를 이루기 위한 헌신과 허브리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딩크 감독과 태극전사들의 크고(Big), 위험하고(Hairy) 그리고 대담한(Audacious) 목표(Goals)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허브리스를 가지십시오. 지금은 당신의 삶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때입니다. 그리고 헌신할 때입니다.

--------------------------------------------------------------------

[1]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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